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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신속 지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및 범칙금 면제 제공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7.(화)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제공 뿐만 

아니라 범칙금 면제 등 가능한 보호 방안들을 확인하여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

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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